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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데이터 표준개발 추진 방안

- 의약 데이터 표준화 포럼 운영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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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의약 분야는 국내에서 성장하고 있는 분야로 ’22년 약국 요양급여는 21.3조원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제약시장은 25.4조원 수준으로 매우 커다란 시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의약 데이터 

관련 표준현황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의약과 관련하여 통일된 기준이 없어 

하나의 서비스에도 기업마다 다른 기준을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의약 데이터 분야 표준 부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약학정보원이 중심이 되어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추진하는 2024 ICT 표준화 포럼을 통해 의약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 표준을 개발하고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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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디지털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 전략을 발표하였고, 이에 맞추어 서비스에 인공지능을 

적용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데이터가 필요하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과 약학 데이터를 기반으로 약료, 약품 관리, 제약 등 전통적인 약학 분야와 병원 

및 약국 관리 솔루션, 복약 서비스, 전자처방 등 디지털 약학 산업이 결합하여 디지털 안전 사회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메타데이터, 기계학습, 자연어처리, 클라우드, 디지털 휴먼, 블록체인․NFT 등 이종 기술과 의약 

데이터가 결합‧연계되어 고령화와 디지털 안전 사회 구현을 위한 신규 비즈니스가 출현하고 있다.

임지연의 연구(2022)1에 따르면, 보건의료 데이터는 진료내역, 질병 코드 등을 담은 처방전이나 병원 

영수증, 국민건강보험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타 민간 보험사 등에서 수집한 환자 개인의 보험 청구용 

자료, 건강검진자료나 건강검진 결과 정보, 의사에 의해 진단되거나 의료기기에 의해 계측된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심박수, 혈압, 산소포화도, 혈당, 심전도 등), 각종 임상시험에 관한 개인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등을 말한다. 하지만 약사법에 따라 약국에서 생성되는 복약지도, 조제기록부 외에 많은 데이터를 보건

의료 데이터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약학 영역에서 생산하는 데이터의 범위와 기준 등 

표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약학과 관련된 데이터 표준은 극히 미비한 실정으로, 의료 분야에서 일부 

개발이 되었지만, 이는 약학 분야의 온전한 사상을 담지 못하고 있다. 약학 시장의 성장과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약료 등 약학 분야에서 필요한 용어 정의, 의약품 및 복약과 관련한 코드, 핵심 교류 데이터 등 

표준개발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처럼 약학 데이터가 국내 인공지능․디지털 대전환 선도와 사회혁신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양질의 약학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표준개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약학정보원은 

의약 분야 데이터 표준개발을 추진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추진하는 2024 

ICT 표준화 포럼에 선정되어 지원받게 되었다.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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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의약 시장 현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2년 진료비통계지표2에 따르면, 2022년 건강보험 요양급여 105.9조원 중 

21.3조원이 약국 요양급여로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단위: 억원, %)     

[그림 1] 연도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추이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3), 2022년 진료비 통계지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2023)3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제약시장 규모는 25.4조원 수준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3.6% 수준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생산실적은 25.5조원으로 국내 총생산(GDP) 대비 

1.2%, 국내 제조업 총생산 대비 4.8% 수준이었다.  

[그림 2] 국내 제약시장 현황(2017~2021)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2023), 2023 혁신형 제약기업 디렉토리북)

국내외 시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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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2023년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6.2조원 규모로 5년 전인 2019년 

4.9조원에 비해 27% 이상 성장했다4. 이처럼 제약시장과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를 보면 연간 31.6조원의 

규모로 결코 작은 규모의 시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시장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 국내 약국 및 약사 현황

2023년 국내 약국은 24,612개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1.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5. 이는 최근 

5년 이내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표 1] 최근 5년간 국내 약국 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약국 수 (곳) 22,082 22,493 23,305 23,773 24,302 24,707
약국 증가 (곳) - 411 812 468 529 405

증감률 (%) - 1.86 3.61 2.00 2.22 1.66

 (출처: 의약뉴스(2024.02.02.) 재가공)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기준 국내 약사 현황은 40,958명으로 나타났으며, 22년 대비 

1.56% 증가하였다6.

[표 2] 최근 5년간 국내 약사 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분기

약사 현황 (명) 37,837 38,941 39,765 40,388 40,327 40,958
증감 인원 (명) - 1,104 824 623 -61 631

증감률 (%) - 2.92 2.12 1.57 -0.15 1.56

 (출처: 약사공론(2023.10.23.) 재가공)

3. 해외 약학 시장 현황

2023 글로벌 보건산업 시장규모(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3)7에 따르면 2024년 제약산업 시장은 1조 

4,780억 달러로 북미 4,666억 달러, 아시아/태평양 4,623억 달러, 유럽 4,141억 달러 순으로 나타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 4,384억 달러, 중국 2,337억 달러, 일본 1,033억 달러, 한국은 231억 달러 

규모로 전 세계 12위로 추정하고 있다. 코로나 정상화, 기존 제품 성장 및 신제품 출시 등으로 2024년부터는 

7~8%씩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며, 연구개발 투자 또한 2022년과 2023년 감소했으나 2024년부터는 

2,38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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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공지능·빅데이터 시장 및 기술 현황

Markets and Markets(2023)8에 따르면 세계 인공지능 시장은 2023년 1,502억 달러에서 연평균 

36.8% 증가하여 2030년에는 1조 3,452억 달러로 약 10배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VMR(Verified Market Research, 2024)9에 따르면 글로벌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2022년 1,603억 달러

에서 매년 13.9%씩 성장해 2030년에는 3,99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4 ICT 표준화 로드맵(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23)10에 따르면 인공지능 분야 기술력은 미국

(100)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90’으로 조사되었으며, 중국(95)과 유럽(93)보다 낮으며 일본(85)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분야 기술력은 미국(100)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82’로 조사되었

으며, 중국(90)과 유럽(88)보다 낮으며, 일본(81)과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기술의 관심 

증가에 따른 기술 개발 관심도는 증가하였으나, 산업에 실제 활용되는 도입률은 최하위권인 22%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데이터 기술은 해외 선진 국가의 기술력에 비해 다소 한계를 보이고 있으나, 해외 선진 국가의 

기술 트렌드를 재빠르게 따라잡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 의약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포럼 조직 및 정책 제안

약학을 포함한 의약 데이터 관련 표준화 전문위원회, 국내 단체표준화 위원회, 국제 표준화 위원회, 의약 

데이터 관련 기업 및 약국 관리 솔루션 기업과 협․단체, 학회 등으로 표준화 포럼을 구성하여 의견 교환 

및 수렴을 통해 필요한 의약 데이터 표준 방향과 내용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림 3] 의약 데이터 표준 포럼 구성(안)

이처럼 포럼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의약 데이터 활용성 증대와 확산을 위해 의약 

데이터 산업 활성화, 표준개발 및 보건 분야 표준개발을 위한 정부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의약 데이터 표준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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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약 데이터 분야 표준개발

약국 현장에 계신 약사님, 약국 관리 솔루션을 개발하고 유지보수하는 기업, 의약품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필요한 표준 수요를 파악하고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의약 데이터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사실(de facto) 표준을 개발하여 확산시켜야 한다. 

또한, 의약 데이터 관련 산업계․학계, 유관기관 및 협․단체와 연계하여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 

반영 및 국제표준에 대해서도 대응하여야 한다.

3. 의약 데이터 포럼에서 개발해야 하는 표준

의약 데이터 포럼에서 주로 다루어야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024년 의약 데이터 표준 

포럼에서는 첫 번째 의약 데이터 정의 및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의약 

데이터 분류 및 비즈니스 체계, 세 번째 전자처방전 데이터 제공 프레임워크, 네 번째 복약 서비스 분류, 

마지막으로 복약 그래픽 심볼 체계 등이 표준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의약품 데이터 표준 보급‧확산을 통한 의료, 임상 등 보건 분야별 산업으로 가치 전이가 가능해지고 의약 

데이터 표준화 성과확산을 통해 기존 보건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의약품 코드, 의약품 데이터 품질 관리 및 비즈니스 체계를 마련하고 가치평가를 통해 의약품 

데이터 관리 기술이 확산되고 의약 데이터 정의 등 암묵적인 데이터 기준을 기반으로 명확하고 논리적인 

성문 표준개발을 통한 국내외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약 데이터 표준 포럼을 통해 

의약 데이터 표준화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식 보급 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의약 데이터 표준 활용 및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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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Markets and Markets. (2023 Jun) Artificial Intelligence (AI) Market ­ Global Forecast to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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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arketsandmarkets.com/Market-Reports/artificial-intelligence-market-74851580.html?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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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Point

Ÿ 의약 분야는 시장 규모에 비해 표준화된 부분이 의료 분야에 비해 매우 적다.

Ÿ 약료, 약국 종류, 복약 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한 성문화된 표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Ÿ 약업계도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포함한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야 한다.

Ÿ 의약 데이터 표준개발을 통해 암묵적인 기준을 성문 표준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Ÿ 약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 표준을 개발하여 확산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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